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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과학, 기술, 정보, 문화와 가치관 등이 급변하면서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1]. 그 중 다양한 윤리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은 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

성, 눈으로 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비가시성, 아주 놀라운 속도, 정보와 지식의 무한 축적, 무

한 복제성의 특성이 있고[2], 쉬운 접근성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으로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

률은 급격히 확산되었다[3].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될수록 각종 부작용과 역기능 또한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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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awareness of internet ethics 

and intention to practice internet ethics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54 dental hygiene students in the Jeonnam area from September 1 to 22, 2017. The data 

were analyz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2.0 program. Results: Factors affecting the awareness of internet ethics were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ity (=0.242, p<0.01) and ethical identity(=0.185, p<0.05) (Adjusted 

R2=0.143). The factor related with intention to practice internet ethics was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ity 

(=0.464, p<0.001) (Adjusted R2=0.212). Conclusion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internet ethics and 

intention to practice internet ethics in dental hygien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rnet ethics 

education in as a part of curriculum and develop internet ethics education’s program to enhance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ity and ethic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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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윤리부재로 인하여 비도덕적이고, 불법적 행위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 해킹을 통한 개인자료 유출 및 정보의 변조와 파괴 행위, 지적 재산권의 침해, 게임 중독 

등 역기능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4-6].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없는 

사이버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현실보다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7], 타인과의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덕적 일탈의 발생

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8].

2015년 우리나라 국민 88% (4,400만명)에 해당하는 47억 건의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의 

질병정보가 불법으로 수집 및 매매되어 해외로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 건강정보유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보완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9], 직업 특성상 환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보건의료인

에게는 수준 높은 인터넷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인은 대학을 졸업하

고 임상에 나가게 되면 인터넷 윤리 교육을 제공받기가 쉽지 않고,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인터넷 윤

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10].

임상현장에서 다루는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단체·보건의

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지식 및 자료를 의미한다[1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식별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생체정보(지문, 홍

채, DNA 정보 등), 이용자 계정(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타 유일 식별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특

성, 식별코드, 아이핀 값 등), 개인특성(성별, 생일, 연령, 국적 등), 신체특성(혈액형, 신장, 몸무게, 혈

압 등), 신용특성(세금 납부액, 신용등급, 소득분위 등), 경력 특징(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적, 학력, 

직업 등) 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해당되어[12] 보건의료인들이 다루는 환자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

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온·오프라인서비스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집 

및 이용됨에 따라 오남용 · 유출 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규범이다[13]. 인터넷 윤리에 대한 이해는 컴퓨터교육 및 공학적 접근의 관점에서 기존 윤리와 구별

되는 새로운 윤리로서 파악되고 있다[14]. 인터넷 윤리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는 더 포괄적이고[2] 복

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성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

킬 필요가 있다[15].

인터넷 윤리의식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인터넷 윤리의식이나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고, 대부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터넷 이용, 개인의 자아특성, 도덕적 판단[16-19]에 주

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윤리의식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에 따

라 민감도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자아 정체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있다[3,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개인정보의 민감성, 윤리적 정체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감을 연구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인터넷 윤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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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윤리 관련 연구는 생명의료 윤리의식[20,21]

과 학습윤리[22], 윤리적 가치관[23], 도덕성 발달수준[24]에 대한 연구가 있고, 인터넷  윤리의식 관

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보건의료인인 치위생과 학생의 인터넷 윤

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의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인터넷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남 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을 편의추출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구한 

치위생과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적절한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는 다

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측정변수가 40개를 넘지 않을 경우 200명 정도가 적정한 기준[25]에 근거하

여 대상자 270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1041485-201708-HR-001-22).

2. 연구도구

연구도구인 설문문항은 개인적인 요인 관련(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감, 개인정보의 민감성, 

윤리적 정체성) 23문항, 인터넷 윤리 관련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로 각 문항의 측정

기준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아니다’ 1점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적인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

도는 이 등[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적이고, 점수가 낮을수

록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학업성취감은 이 등[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감이 높다.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윤리적 정체성, 인터넷 윤리 관련 문항은 

박과 김[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윤리적 

정체성, 인터넷 윤리의식과 실천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017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270부 

중 257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에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에 이용할 수 없는 3부를 제외한 총 254부

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대상자들에게는 연구대상자용 설명서를 배부하였고, 설문내용은 익명

성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참여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자발적

인 결정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는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다항목으로 구

성된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성요소의 하부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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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아이겐 값 1, Factor lording 값 0.4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오블리민 방법으로 해당 요인들

을 파악하였고, 추출된 요인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하였다. 인터넷 윤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에 미치는 요인은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를 Pearson 상관분석으로 검증한 후, 인터넷 윤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 α=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인터넷 윤리 영향요인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인터넷 윤리 영향요인인 개인적인 요인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eiser- 

Meyer Olkin(KMO)는 0.747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카이제곱 1726.675 (p<0.001)로 확인

되어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검정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4개

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생략된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도구와 일치되었기에 원도

구의 명명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민감성, 윤리적 정체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도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별 요인의 적재량은 요인 1의 경우 0.586~1.061, 요인 2의 경우 0.831~0.959, 요인 3의 경

우 0.601~0.921, 요인 4의 경우 0.642~0.817의 분포를 나타냈다. 요인의 설명력은 요인 1이 25.05%, 

요인 2가 14.10%, 요인 3이 15.14%, 요인 4가 12.24%로 4개 요인은 총 분산에 대해 66.53%를 설명

하였다. 4개 요인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0.6이상으로 내적 일관성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2. 인터넷 윤리 관련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인터넷 윤리 관련 변수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eiser-Meyer Olkin (KMO)

는 0.877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카이제곱 2240.278 (p<0.001)로 확인되어 요인분석의 적

합성은 검정되었다. 원도구와 동일하게 2개 요인으로 그룹화되어 인터넷 윤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로 명명하였으며 구성개념 타당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각 문항별 요인의 적재량은 요인 1의 경우 0.774~1.005, 요인 2의 경우 0.736~0.901의 분포를 나

타냈다. 총 분산에 대해 82.10%를 설명하였다. 2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0.6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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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the internet ethics 

Factors/

Items
Item contents

Factors

1 2 3 4

Factor 1. Ethical identity

  C5 I am perceptive individual’s moral value about behavior over 

the internet
1.061

  C4 I am perceptive individual’s belief about unethical behavior 

over the internet
0.771

  C6 I think that unethical behavior over the internet is wrong 0.586

Factor 2.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ity

  C2 I know the suscepti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0.959

  C3 I know the valu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0.925

  C1 I know the importa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0.831

Factor 3. Parental rearing attitude

  A4 My parents keep me from doing in disapproval 0.921

  A3 My parents meddle in everything 0.641

  A1 My parents give a cry and punish when angered 0.601

Factor 4. Academic achievements

  A6 I can concentrate on professor during class time 0.817

  A8 I always try to study hard 0.762

  A7 I am interesting in class 0.642

Eigen value 3.192 3.455 1.704 1.755

Dispersion variance (%) 25.053 14.101 15.142 12.237

Cumulative dispersion variance (%) 25.053 39.154 54.296 66.533

Cronbach’s alpha 0.850 0.940 0.845 0.862

Keiser-Meyer Olkin (KMO)=0.74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1726.675, p<0.001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lated factors on the internet ethics

Factors/

Items
Item contents

Factors

1 2

Factor 1. Intention to internet ethics practice

C22 I don’t unauthorize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005

C23 I don’t use information through inadequacy approach over the internet 0.950

C21 I don’t post a notice incorrect information on internet 0.864

C20 I don’t behavior harmful influence to a person over the internet 0.774

Factor 2. Awareness of internet ethics

C17 The practice of consciousness of internet ethics is useful over the internet 0.901

C19 The practice of consciousness of internet ethics is pleasant over the internet 0.895

C18 The practice of consciousness of internet ethics is overall helpful over the internet 0.881

C16 The practice of consciousness of internet ethics is desirable over the internet 0.736

Eigen value 4.720 4.501

Dispersion variance (%) 67.482 14.618

Cumulative dispersion variance (%) 67.482 82.100

Cronbach’s alpha 0.933 0.956

Keiser-Meyer Olkin (KMO)=0.87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2240.278,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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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윤리의식과 추출된 요인과의 상관관계 

인터넷 윤리의식과 추출된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의 민감성(r=0.372), 윤리적 

정체성(r=0.464)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internet ethics and research variables

Factor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Awareness of 

internet ethics

Factor 1 1

Factor 2 0.650** 1

Factor 3 -0.032 0.017 1

Factor 4 0.075 0.071 -0.228** 1

Awareness of internet ethics 0.464** 0.372** 0.063 0.117 1

**
p<0.01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Factor 1: Ethical identity, Factor 2: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ity, Factor 3: 

Parental rearing attitude, Factor 4: Academic achievements

4. 인터넷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인터넷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변량분석에서 인터넷 윤리의식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윤리적 정체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인터

넷 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윤리의식은 개인정보의 민감성(B=0.236, p<0.01)과 윤리적 정체성(B=0.185, p<0.05)이 

높을수록 높았고 표준화 회귀계수를 이용한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윤리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정보의 민감성(=0.242), 윤리적 정체성(=0.185)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14.3%이었다<Table 4>.

Table 4. Related factors with awareness of internet ethics 

Characteristics B SE  t p
* VIF

Constant -0.006 0.057 -0.100 0.920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ity 0.236 0.075 0.242 3.138 0.002 1.722

Ethical identity 0.185 0.077 0.185 2.398 0.017 1.722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2=0.150, Adjusted R2=0.143, F=21.822, p<0.001, Durbin-Watson=2.176

5.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와 추출된 요인과의 상관관계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와 추출된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의 민감성(r=0.341), 윤

리적 정체성(r=0.36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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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internet ethics and research variables

Factor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Intention to internet 

ethics practice

Factor 1 1

Factor 2 0.650** 1

Factor 3 -0.032 0.017 1

Factor 4 0.075 0.071 -0.228** 1

Intention to internet ethics practice 0.361** 0.341** -0.018 0.097 1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Factor 1: Ethical identity, Factor 2: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ity, Factor 3: 

Parental rearing attitude, Factor 4: Academic achievements

6.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변량분석에서 인터넷윤리 실천의도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윤리적 정체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투입

하여 인터넷 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는 개인정보의 민감성(=0.464, p<0.001)이 높을수록 높았고, 모형의 설명

력은 21.2%이었다<Table 6>.

Table 6. Related factors with intention to internet ethics practice

Characteristics B SE  t p
* VIF

Constant -0.003 0.055 -0.061 0.952

Personal information sensitivity 0.450 0.055 0.464 8.250 <0.001 1.000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2=0.215, Adjusted R2=0.212, F=68.065, p<0.001, Durbin-Watson=1.989

총괄 및 고안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윤리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으나,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의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15]. 현대

사회를 윤리적 위기의 시대로 보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생명복제,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등을 둘러

싼 논란과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적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

간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윤리적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26]. 이에 예비 보건의료인인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정보통신의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실정에 맞는 인터넷 윤

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5,27], 건전한 인터넷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에 관한 

가치관 정립의 선행을 위해서 대학 차원의 인터넷 윤리교육이 강조되고 있다[28].

본 연구는 예비 보건의료인인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윤리의식과 실천의지의 영

향요인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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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의 영향요인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민감성, 윤리적 정체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도의 4개 요인을 채택하여 인터넷 윤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의 민감성(=0.242)과 윤리적 정체성(=0.185)이 높을수록 

인터넷 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보의 민감성(=0.464)이 높을수록 인터넷 윤리 실

천의지가 높았다.

개인정보의 민감성은 인터넷에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가치, 중요성 및 우려 

수준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제품구매나 행동에 대한 정보보다 의료정보, 재무 및 금융정

보, 주민등록번호, 가족정보와 같은 정보에 더 높은 가치 비중을 두고 이들 정보를 드러내는 것에 더 

민감하다[29]. 인터넷공간에서는 익명성과 보안성의 문제로 민감한 정보들이 쉽게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민감도 수준을 판단해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의 민감성을 쉽게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정보보호에 대한 인터넷 윤리 인식과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15]. 따라서 개인

정보를 소중히 다루면 인터넷 윤리의식을 높게 인식하게 되고, 이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윤리적 정체성은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규율이나 도덕적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여 윤리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내적 윤리(internal ethics)를 통해 궁극적

으로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윤리적 정체성이 인터넷 윤리의식

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허와 김[30]의 연구에서 윤리적 정체성이 윤리적 의무나 특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윤리적 정체성이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 영향요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인터넷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윤리가 적극적으

로 실천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인터넷 윤리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윤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에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터넷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이고

[3],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진 자녀에게 인터넷의 중독적인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31]. 구와 최[16]는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위험에 빠질 위험이 낮아서 인터넷 중

독의 예방 및 완화에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학업성취감 역시 인터넷의 과다사

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으로[3] 인터넷 윤리의식과 개인 윤리의식에 관련 있다고 보고된 바 있

다[22].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4가지 요인 외에 인터넷 윤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심도있게 고려하여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

어지기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윤리적 정체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치위생(학)과 학생과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념적 모형제시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연구가 이루

어지기를 제안한다.

현재 인터넷 윤리에 관한 연구의 성격이 제각각이며 용어의 정의 등이 합의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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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윤리의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28].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윤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개인의 자아특성, 인터넷 중독, 정보윤리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온 것에 비해 

개인정보의 민감성, 윤리적 정체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성취감으로 인터넷 윤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도의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2017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인터넷 윤리의식은 개인정보의 민감성(=0.242)과 윤리적 정체성(=0.185)이 높을수록 높았고, 

모형의 설명력은 14.3%이었다.

2.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는 개인정보의 민감성(=0.464, p<0.001)이 높을수록 높았고, 모형의 설명

력은 21.2%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예비보건의료인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터넷 윤리의식과 인터넷 윤리 

실천의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안에서 인터넷 윤리교육이 활성화되어야겠고, 개인

정보의 민감성과 윤리적 정체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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